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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원시설세, 현명한 세수활용이 

필요하다

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 중인 국내외 

유사 사례를 통해 충남도 화력발전 특별회계(가칭)의 활용방향을 제안하는 

것임.

요   약

  재정확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

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. 이런 가운데 지역이

자주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

주목받고 있음.

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·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

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

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임.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

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

차원으로 부과.

  충남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에 약 165억 원, 

2015년부터는 세율인상으로 약 360억 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음. 세수는 

크지 않으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는 큼.

  이와 유사한 사례로, 국내에는 원자력발전 특별회계, 일본에는 전원개발

촉진세가 있음. 이 두 사례 모두 대부분 지역개발을 위한 정비사업, 

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사업 보조에 이용되고 있으나, 지역경제와 재정력

향상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음.

  기금 운영은 지역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

될 수 있음. 서울시 기후변화기금과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지원기금은 이에 

대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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